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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의 인, 하나님의 이름의 인(印)을 가질 수 있는가?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쳐주신다. 에베소서 4:30에 “하나님의 성령
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하였다. 성령님에 의해서 우
리가 인치심을 받았고, 구속의 날, 곧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임을 보증하시고 입증해주시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1:22에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고 하였다. 하
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 말씀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는 것인데, 그 인침이 우리의 육안으로 보여지는 어떤 표가 아니라, 성령님의 내주와 성령님의 
보증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쳐주신다는 것이다.

에베소서 1:13에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
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가 하나
님의 것이 되는 것인데, 약속의 성령님으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인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확실한 도장으로, 하나님의 인으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고, 그 성령
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설 때까지 확실하게 증언해주시고 보증해 주
신다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씌여진 어린양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은 성령님의 
인치심, 성령님의 내주와 보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어떤 표시를 한다든지, 실제로 이마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을 기대하거
나 시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인침은 사단이나 짐승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짐승에 대해서는 일시
적이고 외부적인 표(mark)라고 한 반면에,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이마에 새기시는 성령님
에 대해서는 영구적이고 확실한 보증인 인(seal)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이다. 그래서 표(mark)와 인(seal)은 질
적으로 다른 것이고, 각각 짐승이 하는 일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로서 결코 대등할 수 없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성령님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
하신다고 하셨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
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계 3:5). 성령님만 인치시는 것이 아니라, 친
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고 우리의 이름을 시인한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짐승의 이름의 표를 받으라는 유혹과 핍박을 물리치며 이겨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당신은 영원히 고통을 받고 쉼이 없는 영원한 멸망으로 빠뜨리는 짐승의 이름의 표를 받겠는가? 아니면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영생을 영원토록 모든 성도들과 함께 누리는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의 인을 가
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겠는가? 짐승의 이름의 표는 세상을 사는 편리를 제공해줄 것
이다. 그러나 편리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고 반드시 오는 영원한 형벌과 고통과 지옥을 생각한다면 그것을 받
아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
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성령님께서 직접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끝까지 지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짐승의 표(標)인가? 예수님의 이름의 인(印)인
가? 당신이 무엇을 택할지 이제 자명하지 않는가!


